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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과 음악

나    운   영

   

    음악을 즐기는 것은 여성의 본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이처럼 모두 음악을 몹시도 사랑하는 까닭

에 해마다 음악대학 문을 두드리는 여학생들이 늘어만 가고 있어 각 음악대학 학생 수의 3분의 2 이상을 여성이 

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랑(?)인가 봅니다. 한편 음악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수가 한 해에 5백명 이니 

자그마치 3백여 명의 여성 음악가가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셈입니다. 그러나 이들 중에서 연주나 작곡활동을 하

는 사람은 10명 미만이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?

    물론 음악을 즐기는 것은 여성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여성은 모두 음악에 소질이 있다

고 단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즉 자기에게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지도 않고 무턱대고 음악을 전공하기 시

작하는 까닭에 성공하는 자보다 실패하는 자가 많은 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. 다시 말해서 음악을 즐

기는 것은 좋은 취미이며 하나의 교양으로 음악을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나 음악을 전공한다든지 직

업으로 삼는 것은 참말로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.

    음악을 전공하려면 첫째로 성악에 있어서의 성대, 또는 기악에 있어서의 손가락 등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야만 

되고, 둘째로 리듬감, 음정감, 화음감 등 음감이 좋아야 되고, 셋째로 가령 피아노나 현악의 경우 매일 7, 8시간 

이상 연습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야 되고, 넷째로 일생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끈

기가 있어야 합니다.

    흔히 여성들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교편생활로 들어감과 동시에 전공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결혼 후 가정생

활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전공을 졸업(?)해 버리는 사람이 대다수이니 이는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볼 수 

없는 실로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.

    물론 남성과 달라서 여성은 살림도 해야 하고 어린이도 길러야 하는 관계로 모든 정력과 정열을 전적으로 음

악 공부에만 쏟을 수는 없는 일이니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굳은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

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. 이미  「여성과 피아노 교습소」란 글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연주가가 

되어 보겠다는 꿈보다도 결혼 후 집안에 교습소나 차려 놓고 말로만 적당히 가르치는 무책임한 직업인이 될 바

에는 아예 음악을 전공하려 들지 말기를 권하고 싶습니다.

    음악을 취미로 삼는 것은 한없이 행복스러운 일이지만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한없는 고난이 따를 

뿐입니다.

    따라서 이 고난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. 하이페츠를 길러낸 위대한 스승 레오폴도 아우어

가 말한 바와 같이  「예술은 기술이 끝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」입니다. 즉 완벽에 가까운 기술의 소유자라야만 

창조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기술 이전以前이나 음악 이전以前이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겠습니까?

    음악을 전공하기에는 남성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하에 놓여 있는 여성들에게 나는 음악을 취미로만 하라고 권

고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. 다만 남성들을 물리치고 앞을 달릴 각오가 서 있는 사람만이 음악을 전공해 주기

를 바라고 싶습니다. 음악대학 학생 수의 3분의 2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한국적인 기현상

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. 과연 끝까지 연주나 작곡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? 또한 조국을 빛

낼 음악가가 여성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만이 문제일 따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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